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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8.(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5. 8. 28.(목)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험료율
(인상률)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6.12%
(동결)

6.24%
(2.04%)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험료율
(인상률)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7.09%
(동결)

7.19%
(1.48%)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11.5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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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

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

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

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

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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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

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총괄, 

건강보험료율>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044-202-2705)

<약제 

급여목록>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2750)

보험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희연 (044-202-2755)

http://www.korea.kr

